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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ve SNS Usage of 

Smart Device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Yunhui Chey† Jungkyu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ve SNS usage of smart device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his relationship. A Smart Devices Us-
age Scale, Self-Efficacy Scale, Social Support Scale, 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and a Demographic Ques-
tionnaires surveys were conducted. A total of 254 case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with 133 cases being included in the fin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mart devices using group experienced a lower level of 
depression, and a higher level of self-efficacy than the smart devices unused group. In addition, interactive SNS use of smart 
devices was shown to be related to increased self-efficacy and lower depression levels. Second, interactive SNS use of smart 
devices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Interactive SNS use of smart devices, 
self-efficacy,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depress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social support was not. The limita-
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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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말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4%를 넘어선 ‘고령사회’1)에 진입하였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많다는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24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

라는 17년이라는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단 시간이 소

요되었다.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점차 나이를 먹으면 고령자

가 되므로 노년기는 인류의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도 할 수 있다. 의

학과 과학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 노년기는 길어지고, 늘어나는 고

령인구와 고령사회에 따른 다양한 변화와 그 영향이 노년층뿐 아니

라 전 세대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우리는 다가올 변화에 대

비하고 적응할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홀로 거주하던 이는 물론, 단란한 가정을 잘 이루고 일터에서 능

력을 인정받으며 살던 사람도 고령자가 되면 고령이나 은퇴로 인하

여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을 상실하고 고독감과 외로움 등을 느끼

게 된다. 자녀들은 점차 성장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고 친구들과 배

우자가 죽음에 이른다. 인구가 거의 없는 시골지역에서는 지리적으

로 고령자를 고립시키며, 도시에 살 때는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할 

수 있다. 청력의 쇠퇴 및 언어장애 등이 의사소통의 장벽으로 작용

하여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다양한 상실로 인한 불완전

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초하여 고립에 

빠지기도 한다. 외로움과 소외는 늙어가는 사람들의 불행을 강화시

키고 우울감을 형성하게 되면서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이 된다. 우울증은 노년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기능적 정신질

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노년기 인구의 10–15% 정도가 개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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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이 정한 고령화의 판단기준에 의하면(UN, 2011),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
령 인구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 하며, 14% 이상은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은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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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Yim & Lee, 2003; Kim & Seo, 2010), 특히 고령자 자살시도

의 80%는 우울증 환자라 보고되기도 한다(Hinrichsen & Clough-

erty, 2006/2012).

노년기 우울증은 고령자들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인지

적, 사회적 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고령자의 삶의 질과도 관련

이 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루

어져 왔다. 자기효능감이나 사회적지지가 노년기 우울을 감소시키

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져 왔으며(Kim & Choi, 2000; Yoon & Han, 

2004; Paik & Choi, 2005; Lee, 2007),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를 제시

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고령자가 낮은 고령자보다 우울수준이 낮

았으며,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한 고령자가 낮게 지각한 고령자보

다 우울 수준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Park, 1994; Kang, 2009; Ju, 

2011). 

한편, 고령자의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축소되고 약화되기 쉬운 

인간관계를 활성화시키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매체로써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Chang, 2004; Lee & Myeong, 2010; Chang & Lee, 2010; Kim, 

Kim, & Kim, 2011; Lee, 2012; Cotten, Ford, Ford, & Hale, 2014). 인

터넷 사용과 우울의 종단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

면 우울증 확률이 약 33%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특히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인터넷

을 통해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때문에 이미 우울증에 걸린 

고령자들도 인터넷 사용 시 우울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Cotten et al., 2014). 또한 고령자가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

지 않는 사람보다 소외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고(Lee, 

2012), 컴퓨터를 단순히 자신의 오락적 욕구충족을 위한 기계로 활

용하는 사람보다 정보추구 및 타인과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

계망을 형성, 강화시킬 수 있는 매체로 활용하는 사람이 사회활동

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Chang & Lee, 

2010). 

그러나 현재의 고령자가 성인으로서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던 시

기에는 컴퓨터 보급이 지금만큼 보편화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

령자는 지금의 젊은 세대와 달리 컴퓨터에 그리 익숙하지 못하다. 

젊은 세대라면 너무 당연하여 무의식적으로 조작하게 되는 것도 고

령자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컴퓨터를 배

우는 다수의 고령자들이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것과 클릭하는 것의 차이 및 인터넷과 포털 

사이트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종종 큰 곤란을 겪는다. 이에 본 연

구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로 스마트기기에 착안

하였다. 스마트기기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므로 은행 ATM 기기

를 조작하는 방법과 유사하여 고령자에게 컴퓨터보다 친숙하며, 

전원과 마우스 조작에서 해방되므로 고령자에게는 컴퓨터보다 작

동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대에 걸

쳐 스마트기기가 급속도로 보편화 되고 있는데, 2013년 3분기 스마

트폰 보급률은 79.5%에 달하여 전 세계 1위로 조사되었고(Minis-

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3) 이동전화 가입자의 

7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연구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비록 고령자 대상 연구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우울 연구(Ly, 2014)나 스마트폰 기

반 시스템을 이용한 주요우울장애 행동변화 감지 연구(Doryab, 

Min, Wiese, Zimmerman, & Hong, 2014)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 

사용과 고령자 우울의 관계에서 앞서 설명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이 두 변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스마트기기 사용을 예측변수로, 고령자 우울을 준거변

수로 설정하여 이들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

동과정을 조직하고 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특정한 

시간에 주어진 특정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스

스로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Bandura, 1997). 고령자의 자기효능

감을 다룬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고령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Sung & Cho, 2005; Yoon & 

Han, 2004),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에서

도 우울증이나 삶의 질이 자기효능감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Kang, 2009). 또한 고령자 자아실현에 직

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자기효능감이라고도 보고하였

는데(Kim, 2014), 노년기 자기효능감은 남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사람으

로 인정받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Kim 

& Ju, 2008). 

사회적지지란 한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으로부

터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Kim, 2004). 가족, 

친구, 이웃 등 사람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

하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사회적지지는 위기에서 빨리 회복 

될 수 있게 하며 예기치 못한 생활변화에 대하여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등 스트레스의 감소 또는 완충 요소라 할 수 있다(Chae & Oh, 

1991). 사회적지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지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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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자의 고독감과 지각된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Kang, 

Kim, Lee, Jung, & Ma, 2012), 고령자의 건강증진 행위에 유의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 Kim, 2009). 또한 개인의 생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켜주는 보호요

인이기도 하며(Ko & Seo, 2011),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를 

보인다(Lee & Kim, 1999). 즉, 사회적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

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우울을 예방하여 고령자의 사회심리적 능력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Jung, 2007).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에서도 카카오

톡, 라인 등의 대화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에 한정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기기 사용과 우울의 관계를 살

펴본다면 스마트기기에서 활용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앱)이 각

각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므로 연구가 지나

치게 방대해지는 것을 지양하였다. ‘대화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란, 스마트기기 상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같은 

소셜 네트워크로 분류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는 달리 사용자 간

에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다. 또한 대화형 SNS를 사용하는 고령자

는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먼 거리의 지인들과도 폭넓은 상호교류

가 가능하여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를 지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고

령자와 사용하지 않는 고령자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 특히 사회적 

관계를 반영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화형 SNS(예: 카카오톡, 라인 등)

의 사용이 고령자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나

아가 우울 감소의 주요한 두 변인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그 

관계에서 어느 정도 매개효과가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지역에 생활권을 둔 만 65세 이상 자발적 참가자를 대

상으로 편의표집 방식을 사용하여 2014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응답은 약 15–30분이 소

요되었으며 설문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답례품으로 2,000원 상당

의 파스를 지급하였다. 수거된 327명의 설문응답 가운데 인구통계

학적 설문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어 연령과 성별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만 65세 미만자가 응답한 경우, 척도 미응답률이 전체 설문의 

10%를 초과한 경우, 설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1줄로 응답한 경우

에 해당하는 73명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254명의 설문응답을 대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윤리심

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sswuirb2014- 

052)을 받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스마트기기 사용 척도(Smart Devices Usage Scale)

예측변인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대화형 SNS 사용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Moon(2012) 및 Kang 등(2006)의 설문 일부를 참고

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척도에는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SNS 

인지여부 및 대화형 SNS의 사용 시간과 구체적 사용 항목에 따른 

빈도 등을 포함하였으며, 검증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된 대화형 SNS 사용빈도 10문항을 적용하였다. 점수

가 높을수록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의 사용빈도가 높음을 뜻하

며, 10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는 .91로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Sherer와 Maddux(1982)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Park 등(1998)

이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를 Seo(2001)가 중복문항 1개를 제외한 

지각된 자기효능감 척도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특정 상

황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자 개

발된 것으로, 도구 개발 당시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1, Park 등

(1998)의 연구에서는 .93, Seo(2001)의 연구에서는 .80으로 보고되

었다. 본 연구에는 변별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 7, 8, 12, 14를 제

외한 1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85였다. 

사회적지지 척도(Social Support Scale)

Park(1985)의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고령자에게 

맞게 Lim(2001)이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18문항의 리커트 5

점 척도 구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8이었다.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Jung, Kwak, Joe와 Lee(1998)가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검

사이다. Yesavage 등(1983)의 척도는 노년기 보편적 신체증상이 일

반 우울증상과 혼동되어 고령자의 우울수준이 과장 측정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는데, 이에 신체증상, 무력감 요인 및 

자살사고에 대한 문항이 제외되어 우울증 진단이 아닌 우울 경향 

측정에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울증이 주로 신체적 증상

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Kim, 1977; Min & Kim, 1978)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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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측면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우울의 정확한 측정에 저해가 

될 수 있다(Jung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측면 및 

무력감 요소를 보완한 KGDS를 통하여 우울감을 측정하였다. 

Jung 등(1998)의 연구에서 KGDS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8, 반분신

뢰도는 .7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한국형 노인우울검사의 내

적일치도 계수는 .89였다. 

인구통계학적 질문지(Demographic Questionnaires)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

별, 연령, 학력, 동거인, 근무기간, 가정수입, 용돈, 휴대폰 한 달 사용

료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

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

용하였다. 각 변인 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 집단과 미사용 

집단 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이 우울,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하여 각 준거변인별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회귀분석으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이후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사

회적지지의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Indirect 프로

그램으로 부츠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254부의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Ta-

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 가운데 60.2%는 70대

로, 평균연령은 74세(SD=5.63)였으며, 설문응답자 중 가장 고령자

는 96세였다. 전업주부 포함 직장 근무 경력은 40년 근무가 19.1%로 

가장 많았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보통이 47.2%, 건강한 쪽(건강하

다, 매우 건강하다)이 32.5%, 나쁜 쪽(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은 20.3%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 사용자에 대

한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사용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56%에 달하는 응답자가 스마트기기를 자주 활용한

다고 응답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1일 사용시간을 묻는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N = 254)

Case (n) Effective  
Percent (%)

Gender
   Male 80 31.5
   Female 174 68.5
Age
   Sixty (65–69) 63 24.8
   Seventy (70–79) 153 60.2
   Eighty (80–89) 35 13.8
   Ninety (90–99) 3 1.2
Education
   Uneducated 6 2.4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19 7.7
   Middle school graduation 36 14.6
   High school graduation 97 39.3
   Graduate or higher at university 89 36.0
   Non response 7 (2.8)
Living with (multiple response)
   Alone 53 21.3
   Spouse 158 63.5
   Son(s)/Daughter(s) 84 33.7
   Grandson(s)/Granddaughter(s) 36 14.5
   Friend 0 0
   Non response 5 (2.0)
Work period
   Under 10 years 28 12.4
   11–20 years 24 10.7
   21–30 years 42 18.7
   31–40 years 66 29.3
   41–50 years 51 22.7
   Over 51 years 14 6.2
   Non response 29 (11.4)
Income per household
   Less than 1 million won 54 24.7
   1–2 million won 51 23.3
   2–3 million won 42 19.2
   3–4 million won 32 14.6
   Over 4 million won 40 18.3
   Non response 35 (13.8)
Monthly allowance
   Under 100 thousand won 20 9.0
   110–200 thousand won 40 18.0
   210–300 thousand won 38 17.1
   310–400 thousand won 14 6.3
   410–500 thousand won 43 19.4
   510–1 million won 49 22.1
   Over 1 million won 18 8.1
   Non response 32 (12.6)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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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는 30분이 21.1%, 60분이 18%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가

운데 80.5%가 1시간 이하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SNS) 가운데 카카오톡, 라인 등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대화형 SNS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5%의 응답자가 모

른다고 답변하였으나, 스마트기기 소유자 가운데 SNS 사용 시간이 

0분이라는 응답은 14.2%에 불과하였다. SNS 1일 사용시간은 평균 

26.28분(SD=34.57)으로 나타났으며, 대화형 SNS를 사용하는 이

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떨어져 있는 가족 및 친구와 연락’ 응답이 

68.8%로 가장 많았고, SNS 사용 시 불편 사항으로는 ‘잘 모르는 사

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선택한 응답자가 62.5%에 달하였다.

집단 간 측정 변인 비교

스마트기기 사용 고령자 집단(스마트폰 사용, 스마트기기 사용, 스

마트폰과 스마트기기 모두 사용)과 스마트기기 미사용 고령자 집

단(일반 휴대폰 사용, 기기 미사용)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독립표

본 t 검증으로 비교하였다. 우울은 스마트기기 사용과 미사용에 따

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t = -4.57, df =252, 

p< .001), 스마트기기 사용자(M=11.11, SD =7.14)가 미사용자

(M=15.29, SD=7.41)보다 우울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또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미사용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t =3.60, df =252, p< .001) 스마트기기 사용자

(M=36.07, SD=4.90)가 미사용자(M=33.41, SD= 6.76)보다 자기

효능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지지는 스마트기기 사

용자(M= 65.38, SD = 9.11)와 미사용자(M= 64.87, SD =11.18)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 .41, df =252, p= .69).

Case (n) Effective  
Percent (%)

Proprietary equipment
   Smart phonea 119 46.9
   Smart Device (Galaxy Tab, iPad, etc.) 6 2.4
   Both (Smart phone and Smart device) 8 3.1
   Cell phone (not Smart phone) 108 42.5
   None 13 5.1
Monthly mobile phone bill
   N/A 11 4.6
   Less than 10 thousand won 26 10.8
   10–20 thousand won 62 25.7
   20–30 thousand won 45 18.7
   30–40 thousand won 53 22.0
   Over 50 thousand won 44 18.3
   Non response 13 (5.1)
Perceived health condition
   Very poor 16 6.5
   Poor 34 13.8
   Average 116 47.2
   Good 64 26.0
   Very good 16 6.5
   Non response 8 (3.1)
Type of Questionnaire
   Type A 111 43.7
   Type B 143 56.3

aIncluded in category Smart devices but categorized for classification.

Table 1. Continued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mart Devicesa Users (N=133)

Case (N) Effective Percent 
(%)

Period of use
   Less than 6 months 16 12.3
   6 months–1 year 26 20.0
   1–1.5 years 16 12.3
   1.5–2 years 20 15.4
   Over 2 years 52 40.0
   Non response 3 (2.3)
Frequency of use 
   Not at all 3 2.3
   Some 17 13.2
   Average 36 27.9
   Frequently 42 32.6
   Very Frequently 31 24.0
   Non response 4 (3.0)
1day usage time of Smart Devices
   Under 10 minutes 26 20.3
   11–30 minutes 46 35.9
   31–60 minutes 31 24.2
   61–120 minutes 13 10.2
   121–180 minutes 3 2.3
   Over 181 minutes 9 7.0
   Non response 5 (3.8)
Recognition SNS
   Yes 71 55.0
   No 58 45.0
   Non response 4 (3.0)
1day usage time of SNS
   0 minutes 16 14.2
   1–10 minutes 37 32.7
   11–30 minutes 38 33.6
   31–60 minutes 17 15.0
   61–120 minutes 3 2.7
   121–180 minutes 1 0.9
   Over 181 minutes 1 0.9
   Non response 20 (15.0)

aInclude Smart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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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

스마트기기 사용 척도에 응답한 스마트폰 사용자, 스마트기기 사

용자 및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모두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관관계

를 살펴보았다.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은 우울 및 자기효능

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나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우울(r= -.27, p< .01)이며, 다음은 자기효능감

(r = .21, p< .05)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이 많을수록 우울은 감소하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자기

효능감은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우울은 스마트기기 대화

형 SNS 사용, 자기효능감,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관련되었다. 우울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자기효능감(r =  

-.33, p< .01)이며, 다음은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r = -.27, 

p< .01)과 지각된 사회적지지(r = -.20, p< .05)였다. 보다 구체적으

로,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대화형 SNS 사용 및 지각된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아지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r = .1은 작은 

상관, r= .3은 중간 상관, r= .5는 큰 상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Cohen, 1992) 우울과 자기효능감은 중간 수준의 상관을 나타내며, 

우울과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과 자기효능감은 중간 이하의 상관을 

나타낸다. 또한 왜도가 2, 첨도가 7을 넘지 않는 경우 정규분포 가정

을 충족하므로(Curran, West, & Finch, 1996)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측정변인 모두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었다. 

나아가 스마트기기 사용 집단 가운데에서 대화형 SNS 사용수준

에 따른 측정변인 간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 검증하였다. 스마트기

기 대화형 SNS 사용 총점을 예측변인으로, 우울, 자기효능감 및 지

각된 사회적지지의 총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각각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스마트기기 대

화형 SNS 사용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모형은 우울 수준 예

측에 α=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131)=10.01, 

p= .002. 보다 구체적으로, 대화형 SNS 사용의 1단위 증가는 .21 단

위의 우울 수준 감소를 가져왔다, b= -.21, t(131)= -3.16, p= .002. 우

울의 변화량 중 약 7.1%는 대화형 SNS 사용 수준의 변화량에 의해

서 설명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을 예측변인

으로 설정한 회귀모형은 자기효능감 수준 예측에 α=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131)=5.89, p= .017. 보다 구체적으로, 

대화형 SNS 사용의 1단위 증가는 .12 단위의 자기효능감 수준의 증

가를 가져왔다, b= .12, t(131)=2.43, p= .017. 자기효능감 변화량 중 

약 4.3%는 대화형 SNS 사용 수준의 변화량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

다. 반면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회

귀모형은 지각된 사회적지지 수준 예측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F(1, 131)= .33, p= .567.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

회적지지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

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귀 방정식을 검증하였다. 첫째, 예측

변인은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매개변인은 결

과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위의 두 경로가 통제되

었을 때, 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예측변인은 결과변인에 더 이

상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위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전매개

모형이 성립되며, 첫째와 둘째 조건이 성립되었으나 여전히 예측변

인이 결과변인에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부분매개모형이 성립

된다. 이에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을 예측변인으로, 자기효능

감과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우울을 결과변인으로 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

용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경로(β= .21, p< .05), 자기효능감이 우

울에 미치는 경로(β= -.33, p< .001),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

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β= -.27, p< .01),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우울

에 미치는 경로(β= -.20, p< .05)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스마트기

기 대화형 SNS 사용이 지각된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경로(β= .05, 

p= .567)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의 결과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

능감과 사회적지지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츠트래핑 방식

을 사용하였다. 이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는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지만 부츠트래핑 절

차를 적용하면 매개효과가 정상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가정 없이 

검증이 가능하다(Seo, 2010). 본 연구에서는 부츠트래핑 표본을 

10,000개 생성으로 지정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95%

로 설정하였다. 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

Table 3.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Criterion Variable according to 
the Interactive Usage of Smart Devices (N = 133)

Predictor 
Variable

Criterion 
Variable B β SE t R2 F

Interactive 
SNS  
usage

Depression -.214 -.266 .068 -3.16** .071 10.01**
Self-efficacy .115 .207 .047 2.43* .043 5.89*
Social  

support
.051 .050 .090 0.57 .003 .33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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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연구변인 간의 직접 및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Table 4

에 제시하였다.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의 간접효과는 -.044(p < .05)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16.8%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지지의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에 0

이 포함되어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급증하는 스마트기기 사용 인구에 비해 고령자의 스마

트기기 사용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사용 실

태를 파악하고,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 정도에 따른 우울 수

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고령자 우울에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에 착안하여 대화형 SNS 사용

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도 개인내적인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개인외

적 요인인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과 스마트기

기) 사용 고령자와 스마트기기 미사용(일반 휴대폰, 스마트기기 미

사용) 고령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마트기기 사용 고령

자는 미사용 고령자보다 우울 수준이 낮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지지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 

접속 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사용 시 우울수준이 감소

하였다는 연구(Cotten, 2014)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 할 수 있

다. 또한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

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Kim et al., 2012)

에서 사회참여를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우울

감소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둘째, 스마트기기 사용자 가운데 대화형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과 적게 사용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스마트

기기 대화형 SNS 사용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고 우울, 자기효능

감,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각각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 대화형 SNS의 사용 정도에 따라서도 우울수준과 

자기효능감 수준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만약 고령자 복지의 

일환으로 최신 스마트기기의 보급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면,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스마트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

록 예산을 배분하는 것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순히 물리적인 

보급률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에 소유한 스마트기기

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노년기 우울 개선 및 

자기효능감 증대에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각된 사회적지지 수준이 검증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스마트기

기와 일반 휴대폰 간의 구분이 고령자에게는 ‘대화형’의 유무로 분

명하게 특징지어지기 어렵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가족 및 

친구와 카카오톡 등으로 3분 이상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혀 사용 안 함’은 22.7%였으나 ‘매우 자주 사용’은 9.1%로 나타나 

고령자들이 대화형 SNS를 대화적 관계로 사용하는 비율이 크지 

않았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감정과 느낌의 총체를 지각된 사회적지지라고 일컫는데(Kang & 

Kim, 2009), 간단한 대화라면 일반 휴대폰의 문자 기능으로도 가

능하기 때문에 SNS의 대화적 관계만이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음을 간과하였다. 아울러 설문응답이 대부분 외부에서 활

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이미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셋째,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 우울, 자기효능감 

및 지각된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은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기효능감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음이 나타났으나 지각된 사회적지지와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지지가 검증되지 않은 원인을 살펴보면, 농

Table 4. Mediating Effects (Indirect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N = 133)

path Indirect 
Effect

95%CI
LL UL

Interactive SNS usage → Self-efficacy  
→ Depression

-.044* -0.10 -0.01

Interactive SNS usage → Social support  
→ Depression

-.006 -0.04 0.01

Note.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p < .05. **p < .01. ***p < .001.

Figure 1. Result of mediating effect of smart device SNS usage 
(n = 133).
Note. The parameter estimate is the standardization factor. 
*p < .05. **p < .01. ***p < .001. 

Self-efficacy

Social support

Interactive
SNS

usage
Depression

.21*

-.27***

-.33***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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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노인의 우울에 사회적지지가 직∙간접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

(Kim, 2009)는 사회적지지 가운데 가족지지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 및 이웃이 중요한 지지원으로 작

용하나, 상대적으로 친척지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공식적인 

지지는 그 정도가 미약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려 한 

사회적지지는 면대면 상황이 아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거리 지

지로써, 선행연구의 친척지지 및 공식적지지와 비슷한 위치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유사

하게 작용하여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넷째, 고령자의 휴대폰 보급 현황과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

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고령자가 소유한 이동전화는 스마트폰이 

46.9%로,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0.4%라는 결과 및 

Kang(2013)이 2012년 9월에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설문에서 응

답자의 10%만이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보고와 비교해서도 스마

트폰 소유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휴대폰 미

소유자가 5.1%에 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휴대폰은 노년층

에도 이미 필수품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알고 계십니까?’라는 SNS 인식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43.6%2)의 응

답자가 모른다고 하였으나, 대화형 SNS의 정의와 ‘카카오톡’ 등 해

당 예시를 설명한 다음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73%3)

가 1분 이상 대화형 SNS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응답자 가

운데 29.4%4)(무응답 3%5)를 대화형 SNS 미사용으로 간주 시 

26.4%6))가 비록 SNS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대

화형 SNS를 활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고

령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기능을 훨씬 잘 발휘하고 있으

나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며, Kim(2004)의 연

구에서 고령자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실제 기능상의 감퇴라기보다 

고령자의 오해와 잘못된 평가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보고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스마트기기 사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질문

에서 화면의 글씨가 작다거나 작동방법의 어려움과 같은 신체적 불

편감보다도 ‘잘 모르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아, 노년층에서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불편감

은 더 이상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설문에 응답한 고령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68.5%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여

성고령자가 약 60%를 차지한 경우가 많았으나(Kwon, 2009; Kim & 

Kim, 2008; Kim, Shin, & Jung, 2012; Park, 2011; Bang & Nam, 

2009; Bae, 2009; Shin, 2010), 70.9%로 보고된 연구(Kim & Kim, 

2007)와 75.6%로 보고된 연구(Moon & Nam, 2008)뿐 아니라 87%

인 연구(Kim, Kim, & Seo, 2011) 및 88.2%인 연구(Kim, Kim, & 

Shin, 2012)도 보고되어, 선행연구에 비하여 성별 비율이 편중되었

다고 볼 수 없으며,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높은 점이 반영되

었다는 보고(Kim et al., 2012)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

등학교 이상 학력자가 74.9%로 조사되어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고

된 24.7%(Kwon, 2009), 14.66%(Kim & Kim, 2008), 20.5%(Kim et 

al., 2012), 30.9%(Kim, Jang, & Seo, 2011), 39.7%(Kim & Kim, 

2007), 17.3%(Shin, 2010)에 비해 고학력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가족 내 한 달 수입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특정 응답에 편중

되지 않고 다양한 경제수준을 가진 참여자가 골고루 반영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한 달 용돈에 5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30%를 차

지하는 것은 용돈을 일정 금액으로 구분 지어 사용하기보다 축의

금 등을 용돈에 포함시키거나 자신이 생활비를 관리하는 경우, 이

를 모두 용돈의 범주로 판단하여 응답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표기 응답 옆에 생활비 포함이라고 부연설명을 

적어놓거나 완료한 설문지를 본 연구자에게 되돌려주며 첨언하는 

응답자도 다수 관찰되었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보통이 47.2%, 건강

하다와 매우 건강하다가 32.5%로, 응답자들은 비교적 스스로를 건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

는 고령자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내용을 SNS에서 사용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 진행 시 일반 휴대폰 소유 

고령자가 스마트기기 사용 척도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는 SNS를 문자와 혼동한 데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 한편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는데, 다양

한 배경을 가진 고령자뿐 아니라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재가노

인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본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회적지지

에 대한 검증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

닌다. 첫째, 본 연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실태 및 

대화형 SNS 사용과 우울의 관계를 연구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고령자 관련 연구는 타 연령층 연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발 빠른 연구는 향후 국내뿐 

2–6)  무응답 제외 유효 퍼센트가 아닌, 무응답 비율을 포함한 퍼센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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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도 소중한 경험적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고령자 우울에 스마트기기 및 스마트기기

의 대화형 SNS 활용이 효과가 있음을 밝혀, 향후 고령자 우울감소

에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앞

서 논의에서도 밝혔듯이 ‘SNS’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많은 비율의 고령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고령자의 자기

효능감을 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중 매체를 통해 제시되

는 모델 뿐 아니라 타인의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또한 중요한 학

습 요인이 된다는 사회학습이론(Bandura, 2001; Bandura, 1971)에

서처럼, 고령자 또한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인식했을 때 

고령자 스스로도 의욕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

아질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자에게 있어서 지각된 사

회적지지는 원거리보다 면대면의 근거리 장면에서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체적 기능수준은 더 이상 고령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며, 이는 고령자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가 신체

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보건 측면에서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 연구(Kim, 2009)의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더욱 같은 상태에 

머물게 되는 ‘변화의 역설적 이론(Beisser, 1970)’을 적용하면, 한 개

인은 노화를 거부할수록 더욱 노화에 머물게 된다. 또한 역으로 젊

은 상태에 남아 있으려 할수록 그 사람은 변화하는 환경과의 관계

에서 변하게 된다(Yontef, 1993). 즉, 변화는 자신이 아닌 것이 되려

고 할 때가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 되려고 할 때 일어난다. 우리나라

는 젊음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전 연령계층이 노화의 수준을 늦

추거나 줄이는 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흔적을 없

애려 노력하기보다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살아온 세월을 있는 그대

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고령자의 삶에 대한 만족감 또한 청장

년 시절의 만족감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게슈탈트 상

담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를 충분히 알아차리고 기쁘게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에 고령자의 현 상태를 살피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

하는 데에 본 연구가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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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 효과

최윤희 ∙김정규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 정도가 고령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스마트기기 사용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사회적지지 척도, 한국형 노인우울검사 및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실시하였다. 총 254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최종 회귀분석에는 133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기기 사용 집단은 미

사용 집단에 비해 우울수준이 낮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은 우울수준을 낮추고 자

기효능감을 높이는 데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 정도는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 정도, 자기효능감 및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

다. 셋째,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 정도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사회적지지는 유의하지 않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노년기 우울, SNS 사용,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